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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of religious 

textbook development through religious pedagogical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ligious 

subjects and religious textbooks. 

[Contents] Religion and culture are important factors and variables that define an era and 

society. Therefore, religion serves as an important conduit to recognize the culture and history 

of a society. However, Korean society, which needs a broader understanding of religious 

phenomena, does not have access to education about religion to alleviate religious illiteracy 

and strengthen religious literacy. Religious education in most schools is perceived as a 

one-sided indoctrination of religious ideology, or as a system that restricts freedom of faith, as 

it operates under a specific religious background. Instead of promoting interreligious peace, it 

promotes antagonism and religious illiteracy.

[Conclusions] In this light,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changes in religious education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desirable religious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ligious pedagogical materials. Furthermore, it proposes religious education as a universal 

liberal arts education with religious neutrality.

[Keywords] Religious textbooks, Religious curriculum, Religious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Religious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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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재 개발의 과제와 전망

 윤재근1, 나권수2

1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2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종교교과와 종교교재에 대한 종교교육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종교

교재 개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종교문화는 한 시대와 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변수이다. 따라서 종교

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종교현상에 대한 보

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한국 사회는 종교적 문맹을 완화하고 종교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에 관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다. 대다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교교육은 특정한 

종교적 배경 아래 운영됨에 따라 종교이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목으로, 혹은 신앙의 자

유를 제약하는 제도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 간 평화가 아닌 반목을 조장하는 교육, 종교

적 문맹을 양산하는 교육에 머물러 있다.

[결론]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종교교과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고, 종교교재의 종교교육학

적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종교적 중립

성이 확보된 보편적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제안한다.

[주제어] 종교교재, 종교교과, 종교교육, 인성교육, 종교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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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10여 년간 종교를 믿는 인구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른바 탈종교 현상이다. 통계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인구는 2005년 52.9%에서 2015년 43.9%로 감소해 같은 기간 

종교가 없는 인구는 47.1%에서 56.1%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0년 만에 무려 9%p, 

약 300만 명이 감소한 셈이다(Statistics Korea, 2016: 15). 이후 2021년 한국갤럽의 조사보고에서

는 종교인 비율이 40%로 감소했고(Gallup, 2021: 3), 2023년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최근 조사에서

는 37.1%로 저점을 보였다(Ministry Data Institute, 2024: 4).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5년 무종교인 비율이 종교인 비율을 역전한 이래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이

다. 특히, 20대의 종교인 비중은 16%, 30대는 19%에 불과해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과 이탈 현

상이 두드러진다. 

한편, 종교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별 성직자 수 감소세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불교 출가자 수는 2000년 528명에서 2022년 6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

했고,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2’에 의하면 교구 신학생 수 역시 2012년 1,285명에서 2022년 

821명으로, 새 사제 수는 131명에서 96명으로 꾸준히 내림세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총신대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요 교단 신학대학․대학원이 정원에 미달하여 성직자 지원자가 크게 줄어드

는 추세이다(The JoongAng, 2023.10.17.). 종교 관련 학과의 지원자 감소세는 이미 진행되고 있

으며, 최근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의 전공 신입생 모집정지 결정은 학문적 균형과 다양성을 

도외시한 일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학계의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자료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표 1> 종교 인구 변화 추이

<Table 1> Religious Population Chang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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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표 2> 연령별 종교인 분포 변화

<Table 2>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Religious People by Age

반면, 저출산과 탈종교 현상 등의 요인으로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에서 종

교 지형은 오히려 다원화․다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종교 인구의 우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종교 교단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양한 종

교 문화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Ko, Kang, & Cho, 2018: 98).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는 

이념, 세대, 계층, 빈부 그리고 젠더 등의 다양한 갈등 유형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회 곳곳에서 

깊어지고 있는 갈등지수와 양극화는 우리사회를 점차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갈등 구조로 전이하

게 하여 사회적 결속과 유대를 약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여기에 종교가 사회균열과 분열의 축으로서 부상하고 있다(Na & Youn, 2022: 88). 

한국 사회는 종교 백화점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특정 종교 

또는 하나의 신념이 우리 문화의 가치체계를 독점하거나 주도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유래를 찾

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으로 평가한다(Yoon, 1991: 201-203). 하지만, 반면에 다양한 종교의 병

존은 분쟁을 촉발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제는 이

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에 드러난 종교의 민

낯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제가 부재했음을 목도하였으며,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지

역 주민과 무슬림 간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 종교조직의 세력화, 종교시장을 둘러싼 

과열 경쟁, 이웃종교를 향한 일부 종교인의 배타성 분출 등은 이전과 다른 종교적 갈등을 조장

한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일부 종교단체의 실체와 행태, 그리고 피

해자들이 겪은 고통 등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맹목적 믿음과 

종교중독의 이면은 대중의 종교에 대한 외면과 냉소로 이어졌다. 아일린 바커(Eileen Barker)는 

종교가 평화라는 미명으로 자행하고 있는 폭력을 멈추고, 이제는 인류와 세계를 위해 “종교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Barker, 2023: 23). 

이를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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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중 대다수는 종교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미약하다. 더욱이 종교인도 종교에 관한 

왜곡된 정보와 편협한 이해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면 문맹이라 

하듯이, 종교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를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이라고 한다. 이 종교적 

문맹은 종교에 관한 무지와 함께 종교에 대한 그릇된 지식까지 포함한다(Ryu, 2013: 10-12). 종

교적 문맹은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국가 간 문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다툼을 양산한

다. 오늘날은 국가, 민족, 인종, 문화 등이 과거 어느 시점보다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

만, 현 인류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곡해와 오해

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긴장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알리 아사니(Ali S. Asani)

는 이를 ‘무지의 충돌’로 진단하며, 무지의 충돌을 유발하는 요인을 종교적 문맹으로 적시한다

(Asani, Lee trans., 2012: 253-254).

이와 관련해 최근 문해력이 대중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문해’가 “글을 읽고 이해하다.”

라면, ‘문해력’은 기초적인 읽기 및 쓰기를 넘어서서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

함하는 개념이다. 요컨대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

지 활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문해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Kim, 2021: 20-21). 이제는 단순

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으로 문해력이 주목

받는다. 나아가 온갖 정보와 데이터가 해일처럼 밀려드는 시대에 텍스트의 독해를 넘어 융복합

적 의미 구성을 요하는 다중문해력(multi-literacies)으로 확장되고 있다(Park, 2023: 45-46). 종교

문해력 역시 같은 맥락에 자리한다. 종교문해력은 “국내외 다양한 종교 문화와 교리에 대한 기

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종교의 의미와 영적 가치를 성찰할 수 

있으며 이웃의 신앙을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상호 소통과 배려를 가능하게 하는 성숙한 종교문

화 이해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Seong, 2024: 6).

하지만, 종교현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한국 사회는 종교적 문맹을 완화하고 

종교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 문화에 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종교에 관한 교육(teaching about religion)’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한다

(Ryu, 2013: 6-18). 미국종교학회(AAR)는 ‘미국 공립학교(K-12)의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에서 

종교에 관한 광범위한 문맹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맹으로 연유한 편견과 적대감의 해소를 위해

서는 학문적이고 비신앙적 관점의 종교교육을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AAR, 2010: 4-6). EU에서도 유럽의 종교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하여 종교교육

의 실효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의 위치가 미미하다. 종교 교과목은 초․

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종교는 사회,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따라서 종교를 모르면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지는 종교적 편견을 갖게 하며, 편향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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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시 종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 종교적 문맹이 개인의 주변 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서, 사회 전반에 걸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즉, 조너

선 색스(Jonathan Sacks)는 종교가 갈등의 원천이 아닌 평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자’를 위해 공간을 내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Sacks, 2007: 

6).”고 말한다. 종교교육을 통한 종교 문해력의 함양과 종교적 문맹의 탈피는 종교로 인한 분열

과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Na & Youn, 2019: 127).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 종교교육의 공구서로서 종교교재에 주목한다. 특정 종교의 가치관

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

고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종교교

과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종교교재의 종교교육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종교교육

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종교교과 개정과 종교교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여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이 발표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수시개정체제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부분개정되고 있다. 종교교과와 관련

한 교육과정은 1992년의 제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문서로 고시되어,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11년(2012년) 교과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서 최근 

2022년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다(Youn, 2010: 74-76, Yoo, 2016: 393).

제1차, 2차 교육과정에는 ‘종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Ko, 2012: 168-177). 

제1차 교육과정(1954)에서는 ‘종교’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고, 제2차 교육과정(1963) 시기 제정

한 <사립학교법>에도 ‘종교’에 관한 사항은 없다. 주지하듯이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등의 근대

화 과정에서 설립된 대부분의 사학은 종립학교였다. 이들 종립학교는 설립 주체와 관련한 특정 

종교의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입해 종교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 시기의 종교교육은 중등교육

과정에 유기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신앙교육적 성격이 짙은 비정규 과정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시행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1973)은 고교평준화 정책 등의 교육정책으로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연구가 촉발되는 시기였다(Ko, 2012: 178-180). 1969년부터 시행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는 당시 중학교 진학을 위해 과열되고 있는 교육열의 냉각을 목표로 한 시책이었다. 하

지만, 중학교 진학률의 급증은 다시 고교 입시 경쟁의 과열로 이어져 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열



Jaekeun Youn and Kwonsoo Na

- 69 -

을 더욱 가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

다. 이는 중등교육의 정상화, 과열 입시 경쟁의 완화, 교육기회의 확대 등 정책적 성과를 확보

하였지만, 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1968), 고교평준화 정책(1973), 교육정상

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1980) 등 일련의 개혁조치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을 제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결국 종립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건학정신과 특색을 구현하

는 교육활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위축시켰다(Shin, 1997: 193-194).

제4차 교육과정(1981)부터 종교교과가 자유선택교과에 포함되었다. 이는 전인교육과 인간교육

을 증진하려는 새로운 교육 이념과 비공식 교과였던 종교를 공식 교과로 인정해달라는 종립학

교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결과였다(Yoon, 1990: 142-151). 종교교과가 자유선

택교과에 포함된 것은 종교교육이 각 종립학교의 재량에 따라 진행될 뿐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했던 기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평가되었다. 종교교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인은 종교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획기적 변화였다. 그러나 종교교과에 관한 구체

적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를 가르칠 교사 자격에 관한 명시도 없었다. 종교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나 지침서도 개발되지 않았고, 종교 교과서에 대한 집필 기준도 없었던 것이

다. 무엇보다 편제와 시수규정만 있을 뿐 대부분의 일선학교에서는 개설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

행되지 못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2008: 139-140). 

제5차 교육과정(1987)에서는 ‘자유선택교과’에서 ‘교양선택교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수단위

도 2단위로 고정되어 종교교과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는 보통교과에서 습득할 수 없는 다양한 

교양교과를 경험하게 하여 삶에 필요한 폭넓은 안목을 연마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

간을 육성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01: 126). 그럼에도 교양선

택교과로서의 별도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교양선택교과의 개설여부와 교과 

선택권이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종교교과의 개설여부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인정도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에서 편

찬한 종교교과서가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 점과 종교 담당 교사를 위한 교원자격 

연수가 시행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6차 교육과정(1992)에서는 교양선택교과 전체의 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관한 교과목별 교

육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종교교과도 교육과정이 문서로 제시되는 한편, 관련 해설서가 

편찬되었다. 개별종교의 입장에서 원칙 없이 행해지던 종교교육이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지침에 

따라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부 교육내용에서도 마지막 장의 특정종교에 관한 서술을 제외

하고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종교에 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는 

종교학적 관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종교교과가 특정 종교의 교리와 신앙을 가

르치는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01: 127). 다만, 일부 종교교과서에 노출된 개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78 (2024)

- 70 -

별 종단의 호교론적 내용이나 타종교 서술의 배타성은 제6차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

었다(Chung, 2001: 19).

제7차 교육과정(1997)은 기존 제6차 교육과정의 ‘교양교육’과 ‘신앙교육’의 절충적인 교과 성격

을 유지하면서, 교양교과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였다(MEST, 2008: 142). 이를테면 종교교과의 성

격을 명확히 하고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을 제시하여 교육학적 틀 속에서 체계화한 

것이다. 내용상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종교학적 종교교육이 강화되었고, 둘째, 목표설정과 6개의 

하위목표가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의 병행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목표개념이 이질적이고 비논리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제7차 교육과정은 종교

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한 제6차 종교 교육과정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종교학적 

설명을 보강하고, 세계와 한국의 다양한 종교전통을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각 종교의 

차이와 공통점을 이해하는 종교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구체화하고 있다(Yoo, 2016: 400).

6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이를 개정하여 편성한 7차 교

육과정 이후에도 여전히 제기된 문제는 일선 종립학교에서 신앙적 종교교육과 객관적 종교교육 

간의 조율이었다. 이 문제는 쉽게 양보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2007년 이후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신앙 교육을 경시할 수 없는 종립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신앙적 종교교육과 교양 수준으로서의 종교학적 종교교육이 병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취

지와 틀을 유지하면서도 종교학적 교육이 좀 더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종교

적 신념과 종교인 및 무종교인이 공존하는 교실 안의 현실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

장이 반영되었다. 이에 교과과정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용어나 표현 등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MEST, 2008: 104-105). 

Ⅲ. 종교교재 개발의 방향성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편은 수시개정체제로 이루어진다. 종교교과와 관련된 교육

과정은 2007년과 2011년, 2012년, 2015년, 그리고 2022년에 고시되었다. 종교교과의 명칭도 4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 5~7차 교육과정의 ‘종교’에서 2007년에는 ‘생활과 종교’, 2011․2012․

2015년에는 ‘종교학’, 2022년에는 ‘삶과 종교’로 명명되었다. 이 같은 교과명의 변화는 그만큼 

종교교과 교육의 방향성에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교과의 정체성이 변경되었음을 시사한다.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011년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종교성 제고, 인격의 확립, 지혜의 추구, 윤리교육, 도덕교육, 인

격교육, 심성교육, 그리고 전인교육 등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다가, 2011년 교육과정에서부터 성

찰 중심의 교양교육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Kang, 2007: 159). 2011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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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종교 종교학 삶과 종교

성격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일

반 이론 습득

∙우주의 의미나 삶과 죽음 같

은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

한 종교적 해답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종교관

을 정립

∙인간과 종교의 관계, 다양한 종

교 공동체의 문화, 사회와 종교

의 관계 이해

∙종교와 윤리, 종교와 사회 정의, 

종교 간 차이와 차별 등을 탐색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목과 태

도의 함양

∙종교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

수성,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

력 등에 기여

∙삶과 관련한 종교적 주제와 사

회 현상, 종교 전통을 이해하여 

종교로부터 삶의 지혜와 가치를 

함양하도록 설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의

미와 다양한 종교를 탐구함으로

써 인간과 종교 문화를 이해하

고 종교적 지혜를 배우는 과목

∙종교로부터 배운 상호존중과 포

용, 인간-자연 및 개인-공동체의 

관계 맺음의 가치와 실천하는 

태도를 배우고 익히는 과목

목표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

는 지식의 습득과 건전한 종

교관 정립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 확충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고 참된 

삶의 태도를 기름

∙인간과 종교의 관련성 이해

∙종교의 구성 요소 이해

∙종교의 세계관 이해

∙세계와 한국의 종교사 이해 

∙현대사회와 종교의 연관성 이해

∙개별 종교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태도 성찰

∙삶에서 종교의 의미를 이해하여 

삶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종교

적 성찰

∙다양한 종교의 차이를 상호 존

중하며, 종교적 지혜 발견

∙삶과 문화유산에 남겨진 종교적 

아름다움 발견 및 창의력 육성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과 

사회 변화에 적용과 포용성 

육성

내용 

체계

(1) 인간과 종교

(2) 종교 현상의 이해

(3)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4)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5) 세계의 종교와 문화

(6) 한국의 종교와 문화

(7) 종교 공동체의 이해

(8)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

(1) 인간과 종교

(2) 종교의 구성

(3) 종교의 세계관

(4) 종교전통과 문화 유산

(5) 현대 사회와 종교

(6) 개별 종교들의 이해

(1) 인간과 종교

(2)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3) 종교 문화유산

(4)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

성취

기준
∙ 6개 항목 ∙ 6개 영역별 총 41개 항목 ∙ 4개 영역별 총 14개 항목

*참조: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 교양, 137; 교육부(2015),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58-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2), 2022 개정 교양 교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96-107 및

김경이(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 교육 󰡔삶과 종교󰡕에 대한 고찰, 35-36.

<표 3> 주요 개정 교육과정의 종교교과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Religion Subject in Major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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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종립학교 측은 종교교육이 영성․종교성 교육의 형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양상

을 보여왔다. 예컨대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영적 지혜’라는 전제를 가진 영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종교학’ 교육과정이 ‘탈신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 ‘종교학’이 과목명으로 부

적합하다는 주장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종교학’ 교과가 신앙교육과 영성교육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그 기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2022년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의 과

목명을 ‘종교학’에서 ‘삶과 종교’로 변경하고, 종교 교육과정에 ‘영성’ 개념을 포함한 조치는 신

앙교육을 지향하는 종립학교의 중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o, 2023: 74-75).

신앙교육과 영성교육의 강화는 학습자의 종교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학교의 종

교교과 개설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종교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의 일부인 만큼, 특정 학교와 종교가 있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습자들을 위한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곧 학생의 종교 자

유 보장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현 등 여러 요인이 종교교과에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는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가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종교에 관한 교육 지침’(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을 참조할 수 있다(Ko, 2023: 92). 

첫째, 접근 방식은 신앙적이지 않고 학문적이다. 둘째, 교육자는 학생들이 종교에 대해 인식하

도록 노력하지만, 특정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수업은 종교에 관해 교육하지

만, 어떤 종교도 홍보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 넷째, 학교는 학생에게 종교적 신념에 대해 알려줄 

수 있지만, 특정 신념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또는 문화

적 전통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자기 종교의 대변인이 되도록 요청해서는 않된다

(NEA, 2018.12.4.).

이 지침은 종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에 대해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에서도 종교 교육과정 개정과 종교교재 개발에 임의성을 방지하고 

학습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최소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종교교육은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이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학생의 인성과 도덕성 함양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으로 보고 있다. 교양교육

은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자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그 본질이다.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인문학적 교육이 교양교육의 주요 덕목인 것이다. 이 인문학적 교양교육은 전인교육으로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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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인적 인성교육을 그 어느 분야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교육이 바로 종교교육이다. 

이미 인성교육을 종교교육의 틀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들 연구

는 인성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제기한다(Seong & Park, 2015: 8-10). 말하자면, 종교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일치한다

고 보고 있다. 즉, 종교교육은 도덕과 정서를 포함한 인성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천력 있는 

도덕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종교는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류 공통의 

윤리를 지향한다. 이와 관련해 프레데릭 스트렝(Frederick J. Streng)은 종교를 ‘궁극적 변화에의 

수단’(a means to ultimate transformation)으로 주목하였다. 그는 종교가 단순한 신앙 체계나 의식

의 집합을 넘어, 인간의 삶에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라고 보았다. 이처럼 종교교

육은 인성교육으로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발현하게 하는 교양교육을 추구해야 한다(Na & 

Youn, 2015: 78).

둘째, 종교교육은 교화(Indoctrination)와 교육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

교과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자질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교육과정에 종

교교과가 편제되기 전부터 종립학교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종교 관련 수업을 개설 운영했다. 

이러한 수업은 주로 근무 중인 성직자들이 담당했으며, 그 결과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일부 있었다. 제도적 문제와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5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임시교원양

성소에서 종교 교사를 위한 자격연수가 개설되었다. 제도의 빈자리에서 시작한 종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성직자와 교사라는 정체성의 혼선을 가져왔다. 더욱이 특정 종교에서 설립한 사립

학교에서만 종교교사를 찾아볼 수 있는 현실로 타교과 교사와는 다른 그들만의 특수성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들이 종교교과를 담당하게 된다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하는 ‘종교의 교

육’(education of the religion)으로 학생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Kim, 2023: 4-7).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교육학적 공리가 있다. 이는 교사의 종교관이나 태도가 종교

교육의 현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종파교육과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여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로 인해 ‘종교’라

는 공통의 과목명 아래 서로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Kang, 2009: 36). 

더욱이 이제는 특정 종교를 전달하는 고백적인 교육 방식에도 한계가 드러난다.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과 이탈 현상으로 종교교육의 초점이 종교가 있는 학생에서 종교가 없는 학생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틀과 신앙을 넘어 다른 종교

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요구했다면, 이제는 종교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 

이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에게 종교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한

층 더 복잡하다. 종립학교에서 보편적 종교교육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일반 국공립, 

사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종교에 관한 교양교육의 결여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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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 전반이 종교에 대해 무지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종교교육

은 특정 종교문화와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상생의 안목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정착될 때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 가능한 교양교

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Chung, 2002: 270).

셋째, 종교교육은 현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시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는 진로 선택 교양 교과로서 종교 문해력 함양을 통해 

지혜로운 시민을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Kim, 2023: 20). 진로 교육에서 진로의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균형 잡힌 시간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길이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 선택 교과로서 ‘삶과 종

교’는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탐구하는 교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종교교육에

는 종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종교적 가치가 어떻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교육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종교를 단순한 신앙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교과에 시의성을 담아야 한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대부분의 직업이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는 시대에 

인간들은 AI는 할 수 없는, 지금보다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이는 인간

이 해왔던 대부분의 노동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프킨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예견한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에

서 4년 동안 배운 지식이 오랫동안 유용했지만, 이제는 배움과 동시에 이미 낡은 지식이 되는 시

대가 되었다. 무한히 양산되는 지식과 점점 짧아지는 ‘지식의 반감기’(Half-Life of Facts)는 지식

의 종말을 예고한다. 종교교육도 이제 개별적 지식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

는 보편적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무한히 생성되는 지식을 융합하는 사고능력과 창의

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Na & Youn, 2019: 129, 136). 현대 사회의 종교적 갈등, 

다문화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관계 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학생들이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과 여러 해석이 얽혀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다름’이다. 다름이 부각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종교 간 협력과 평화를 

도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교육의 책무라 하겠다. 따라서 종교교육이 특정 종교의 교리나 

교의 등의 학습에만 치중한다면,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잃고 본래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Na 

& Youn, 2022: 95). 종교교육을 특정 종파의 교리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종교교육, 포괄적인 교양교육, 건전한 종교관 형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할 때이

다. 이렇게 접근할 때 종교 간 대화를 견인하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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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는 말

종교 다원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제도권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중립적이

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종교교육은 종교를 인류의 문화나 지혜로 접근하기보다는, 설립

재단의 특정 종교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었고, 삶의 정체성 확립이나 건전한 교양과 종교문화의 이

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 정도로 이해되었다. 그 결과, 종교교육

의 실효성이 모호해지고, 이를 폄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종교 교과명의 빈번한 변화는 종교의 방향성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교과의 정체성이 

매번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신앙교육을 지향하는 종립학교와 종교에 대한 폭넓은 지식

과 이해를 갖춘 건전한 교양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중론이 대치된 것이었다. 다양한 종교가 공

존하고 종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러한 종교교육은 자칫 종교 간 융화에 역행하는 역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타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생․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종교교

육을 통해 학생들이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종교 신념과 문화를 이해

하는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겸비될 때 

비로소 종교 간 대화와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 요컨대 종교 간 대화는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서 종교교과가 건전한 교양교육으로 제자리를 찾는데 달려있다고 본다. 

종교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 곧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과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에 내포한 보편적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교교재 

개발에도 학습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종

교교육은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인성교육

이어야 하고, 둘째, 종교교육은 교화(Indoctrination)와 교육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셋째, 종

교교육은 현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시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현재 대다수 학교에서 진행하는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적 배경 아래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종교교육은 종교의 이념을 강제하는 수업으로, 혹은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교

육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종교 간 평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목을 조장하고, 종교

적 문맹을 부추기는 교육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는 특정 종교전통을 주입하고 

전파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교육적 중립성이 확보된 보편적 교양교육으로서 다름을 포용하는 상

생의 안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겠다. 정리하면, 종교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교재 개발과 교육적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이

로써 종교교육은 우리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종교 

간 대화를 견인하는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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